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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장의 본분을 다하라
[말씀 요지]

선생님은 축복해 주고도 자랑스러운 입장에 있지 못하다. 선생님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더구나 몇몇 사람
을 위해서.

앞서 맹세한 것에 대한 실천과 실적을 앞세우고 하늘이 인정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귀하는 데에 있어서는 먼저 제물부터 복귀해야 한다. 제물은 대신존재다. 아브라함의 제물은 아브라함과 그의 뜻
을 대신한 것이었다.

양자가 되려면 제물의 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주를 위한 제물이다. 완성한 아담은 그 자체가 제물이다. 제물, 제
사장, 양자, 선생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탄세계의 것을 빼앗아 와야 한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따로 없다. 우리가 눕고 자는 곳이 바로 제단이다. 이곳을 더럽혀서는 아니 된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제물로 바쳐 줄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제단으로 하여 속죄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여러분을 제사장의 자리에 세우려 하신다. 그런 후에
양자가 되게 하신다. 양자는 대신 권한을 갖는 자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직계가 된다.

후대에 보여 주고 남겨 주고 증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대신자가 되라고 가르
쳐 왔다. 축복 후에는 속죄의 사명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자기 선조를 대신하여 설 수 있는 제사장이다.

고생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대신하겠다고 자진하여 나설 수 있는 3인을 세워야 한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기의 피를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나 또는 상대자가 제사장으로 합당
한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내 입이 내 귀가 제물이 되었는가! 제물은 자아의식과 존재관념이 없어야 하며 소유관념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은 가정을 잃고, 12제자를 잃고, 3제자를 잃고 자신이 피를 뿌려 제물이 되셨다. 이제 제사장이 되어 오시는 분
이 재림주다. 아버지된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동생이나 누이가 되려면 그의 정성과 심정을 상속받아
야 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라시던 소망의 아들딸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제부터 실체의 자녀들을 번식해야 한다. 아버지와 심정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자녀를 낳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심정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녀를 낳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선생님은 하늘땅을 대신할 수 있는 심정적인 기준 위에서 자녀를 낳기를 바란다. 선생님은 한번 축복을 하면 책임을
진다. 우리는 세계를 대신해서 한 번 더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조건적인 결혼이다. 그동안 40일간은 4천년을
탕감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사실 결혼생활은 오늘부터이다. 지금까지는 탕감 기간이었다.

동산에 여러 가지 꽃이 있는 것은 한 가지의 꽃을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 가지의 꽃의 가치는 주위의 꽃으로 말
미암아 나타난다.

축복을 받았다고 당장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꽃을 빛나게 하기 위해 옮겨진 꽃이므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화단을 떠나면 아니 된다. 연대적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다.

1/2

http://hdhstudy.com/1961/11-161-%EC%A0%9C%EC%82%AC%EC%9E%A5%EC%9D%98-%EB%B3%B8%EB%B6%84%EC%9D%84-%EB%8B%A4%ED%95%98%EB%9D%BC/


주인이 다 됐다 할 때 각자 자기를 중심한 화단을 다시 꾸며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 하나
님은 그러한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신다. 부모의 심정을 갖고 종의 몸으로 제물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제사장
이라고 자칭할 수 있어야 한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물되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직계의 자녀가 없으면 믿음의 자녀라도 있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다. 자기 과거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속죄해야 한다. 고로 예배 시간은 자유가 없
는 시간이다.

40일 기간을 마친 오늘부터는 새출발을 해야 한다. 이런 날은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모여야 한다. 남루한 옷을 입
었더라도 민족을 위한 종이 되기 위해 모여야 한다.

영광은 자기를 중심한 것이 아니다. 3년, 4년 눈물을 흘려라. 아담, 예수에 이어 재림주의 시대이므로 하늘의 혈통을
더럽히지 말라. 죄 중의 죄가 하늘의 혈통을 더럽히는 것이다.

부모, 부부, 자녀의 사랑은 지금까지의 복귀과정에서 필요했지만 이제는 여기에 형제의 사랑이 가담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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